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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업, 약품가격 인하충격 미미
현대증권, 규개위의 인하폭 축소 권고로 … 동아․대웅․한미 추전

현대증권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약가인

하폭이 예상보다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약기업 주식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에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

한다고 11월30일 밝혔다.

조윤정 애널리스트는 “약가인하와 관련 복지부가 상정한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을 20% 인하

하고 연동해 최초 제너릭부터 5번째 제품까지 상한가격도 20% 인하한다는 내용에 대해 규개위는 제너릭 의약

품의 가격인하 폭을 줄이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또 “복지부는 규개위 조정권고안을 반드시 수용해 조정한 내용을 규개위에 제출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인하폭을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기존안 보다 인하폭이 축소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가인하폭 축소로 해당 제너릭 의약품에 대한 수익감소 우려감이 축소된 것은 물론 인하율이 향후 

기존 보험등재 의약품에 대한 단계적인 약가인하 추진에 있어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제약업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뉴스”라고 주장했다.

현대증권은 자체개발 신약의 상업적 성공이 돋보이는  동아제약에 대해 목표주가를 기존 9만원에서 10만

4000원으로, 최신 오리지널 신약 도입에서 강점이 있는 대웅제약과 독자개발 신약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수출

측에서 강점이 높은 유한양행은 각각 7만5000원에서 8만6000원, 22만원에서 23만3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국내 최고의 제너릭제품 개발력 보유로 향후 제너릭 시장 구조조정으로 입지강화가 예상되고 있는 한미

약품은 14만40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수출을 통한 성장모멘텀 상승이 예상되는 중외제약은 4만8000원에서 

6만1000원으로 목표주가를 올려 잡았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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